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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비즈니스 
지도자像에 
대한 탐색

<Frontier>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호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KAIST 경영대학의 소식지를 

프론티어(Frontier)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KAIST 경영대학은 

1995년부터 당시 불모지와 다름없는 경영교육을 개척해 왔습니다. 당시에도 경영대학들은 

존재했으나 대부분 학부 교육 위주였으며 경영학 석사과정은 있었으나 MBA 과정은 없었습니다. 

최고경영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과정들은 있었으나 이들에게 글로벌 경영의 새로운 지식과 

리더십 고취를 교육하는 과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AIST 경영대학은 

최초의 국제적 MBA 교육의 도입, 유일하게 규모와 질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박사과정의 

운영, 사교 클럽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엄격한 학사관리의 최고 경영자 과정운영 등을 

추구하여 경영교육의 개척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 경영교육의 

개척자였으며 KAIST 경영대학이 서 있는 곳이 신천지(Frontier)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범이 

되어 다른 대학들이 KAIST 경영대학을 규범 삼아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분명해 진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였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월가(Wall Street)의 사회책임과 윤리에 대한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이 비난의 손가락질은 또한 경영교육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계 경제와 

금융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거의 모두 미국의 경영교육, 특히 MBA School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책 속에서 많은 경영대학들은 ‘미래의 비즈니스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과거나 현재의 리더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영대학들은 미래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무던히 

탐색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사회책임과 윤리 강화,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역량강화, 

점증하는 규제 강화와 시민사회 등 비시장적 압력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함양 등을 내걸기도 합니다. 모두 부분적으로 옳은 처방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한 과거에도 

늘 주장해 오던 ‘Soft skill’의 연장선으로도 보입니다. 

당장 무엇을 추구하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래’와 ‘지도자’라는 두 개의 핵심어라고 

보입니다. 이 두 핵심적 목표를 추구한다면 경영교육은 가장 응용적이고 현실적인 공부이지만 

단편적 지식보다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보다 좋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법보다는 그물을 치는 법을 가르치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영교육에서 변화를 추구할 때마다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와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정의가 매우 다르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종종 아주 짧은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취업의 시점을 미래로 상정하는 

경우를 자주 대하게 됩니다. 취업에 필요한 역량은 지도자보다는 실무자의 역량이 우선시 됩니다. 

기업에서의 의견도 갈립니다. 학생을 면접하는 중간관리자들은 실무적 지식과 전문성으로 우선 

평가하는데 반해, 최고 경영자들은 통찰력 있는 관리자나 지도자감을 길러내라고 주문합니다. 

재학생과 졸업한지 수년 지난 동문의 의견이 다릅니다. 교수님들 또한 ‘미래’라는 시간의 범위와 

현재와 다른 미래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과 전문성 간의 균형과 

이병태 학장(KAIST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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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나 리더십의 역량을 정의하는 

일, 둘 다 근원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미래의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한다고 할 때 

KAIST 경영대학이 경영교육의 Frontier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세상의 모든 것이 글로벌화 되듯이 교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의 경영교육 

시장은 글로벌 경영대학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영대학이 중국, 

싱가포르, 홍콩을 필두로 아시아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을 통해 피상적으로 전 세계 모든 

경영대학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브랜드 파워를 갖는 

경영대학이 그 영역을 무섭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글로벌 

시장에서 KAIST 경영대학 또는 한국의 경영대학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Frontier에 설 수 있을까요?

지극히 변화무쌍하고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환경 하에서 모든 경영대학과 

사회가 고민하는 ‘미래의 지도자상’에 대한 대답을 먼저 제시하고 

실천하는 경영대학이 선도적인 경영대학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경영교육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영학 또한 미국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혁신을 이론화하여 

흡수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독특한 ‘지식경영’이 

체계화하여 경영학의 중요한 조직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이 KAIST 경영대학도 미래의 경영자상에 

대한 정의를 심각하게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짐작하셨겠지만 학생이나 교수님 이상의 참여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기업과 산업이 이룬 독특한 혁신에 대한 치열한 이론적 정립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늘 새로운 질서가 태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 

경영교육에서는 후발 주자인 KAIST 경영대학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해 첫 <Frontier>를 통해 저희가 탐색하는 ‘미래의 

경영자’의 모습의 일단을 보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그 모습을 그리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rontier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과거나 
현재의 
리더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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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KAIST의 해법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문제는 지난여름의 더위와 집중호우가 보여주었다. 세계

적 기후변화는 녹고 있는 북극의 빙하와 태국의 대홍수로 대변된다. 어쩌면 기

후변화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냥 온도만 상승하는 것이라면 

그런대로 살면 그만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보다 심각하다. 생태계의 종말이라

고 표현하면 과장일까? 

EEWS: 녹색경영 
그리고 녹색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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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WS Initiative의 꿈

지구의 온도가 6도 올라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봄이 여름이 되고 

가을은 겨울이 될 것이다. 목욕탕의 온탕과 열탕의 차이로 느껴 보면 실감이 

난다. 온탕은 미지근한 느낌이 나지만 열탕은 발을 들여 놓기 어렵게 

뜨거운데 그 차이가 불과 5도이다. 이런 차이가 난다면 생활양식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녹색성장이라면 KAIST 차원의 

노력은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and Sustainability) 

Initiative이고, 경영대학의 노력은 녹색경영과 녹색금융이다. KAIST는 

2008년에 EEWS기획단을 구성하여 범 캠퍼스적으로 녹색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을 전향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8대 주력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인공광합성 △고효율 유기태양전지 △고성능 배터리 

△안전한 원자력 △바이오 부탄올 생산 기술 △더 가벼운 연료전지 △대면적 

LED 조명기기의 프린팅 기술 △저압의 역삼투압 담수화 기술이 대표적 

연구 주제들이다. 이 기술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되면 우리나라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KAIST는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EEWS Initiative의 꿈이다.

한편 KAIST 경영대학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MBA 교육 차원에서 기후변화 

MBA와 녹색금융 MBA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이 EEWS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연구 차원에서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미 활동 중인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그린IT연구센터와 협력하게 

되었다. EEWS 최고전략과정은 녹색기술을 사업적 원리로 해석한 과정이며 

이제 EEWS 포럼으로 발달하여 산학의 대화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녹색성장과 녹색퇴보 

우리나라는 2011년에 최초로 탄소배출권의 배정을 시작하였고, 2015년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유럽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으며 녹색금융을 위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녹색금융은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세계적 정책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적도원칙은 천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환경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80%의 

금융기관이 이 원칙을 따르고 있다. UN 책임투자원칙은 환경을 고려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고 탄소원칙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화력 발전에 대출할 때 

탄산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은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경영자는 자기 사업의 녹색경영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지키는 숭고한 목적이 있지만, 규제로 시작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된다. 국가는 탄소 배출을 규제하게 되고 

더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수출국 정부의 정책도 긴밀하게 이해해야 시장이 보인다.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변화의 순간에는 기회를 잡는 자가 있고, 놓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기회를 잡는 자에게는 

녹색성장이고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가혹한 녹색퇴보가 될 수밖에 없다. 

녹색성장을 위한 KAIST의 연구와 인재양성 

녹색성장은 네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원자력의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 탄소 

포집 및 저장이 그 요소들이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가 무공해 에너지란 환상은 

깨졌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녹지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거대한 풍력발전기의 위협적인 

소음과 그림자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태양전지 기술이 

필요하고 민원이 없는 해상 풍력이 필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공포심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2050년 이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안전한 원자력 기술로 

발전시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이 우리에게 필사적인 기회가 되어야 

한다. 원자력을 폐기하자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기자동차와 녹색건축은 

정부의 규제로 새로운 생존 환경에서 경쟁하게 된다. 탄산가스 포집은 기술의 

경쟁이나 탄산가스 저장은 폐기물 매립지를 찾는 것과 같은 국제·정치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시대를 대비해야 우리 후손에게 미래가 있다. 60~70년대의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우리를 뛰게 하였다. 이제 “후손도 잘 살게 하세”라는 

새로운 구호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책임한 조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KAIST는 녹색성장의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가 되고자 한다. 녹색기술을 앞서 

개발하고 이 기술로 녹색사업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인재양성을 하고자 한다. 

KAIST가 이러한 노력을 하는 한 한국에도 기회가 있고 KAIST에도 미래가 

있다. KAIST 교수, 학생, 직원과 동문은 이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frontier

이재규 교수(KAIST EEWS 기획단장/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KAIST는 
녹색성장의 
시대를 
대비하는 
학교가 
되고자 한다. 
녹색기술을 
앞서 
개발하고 
이 기술로 
녹색사업을 
이루도록 
연구하고 
인재양성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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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와 Dodd-Frank 법안 통과 

이번 ‘녹색금융 국제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조지 페나키(George 

Pennacchi) 석좌교수가 ‘미국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경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KAIST 경영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아카데믹 세션과 전문가들의 패널 토의가 진행되었다. 

페나키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경우 지난 해 Dodd-Frank 법안의 

의회통과를 통해 정부는 금융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월가(Wall 

Street)의 여러 잘못된 금융 관행을 개혁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반면 금융기관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회적인 비용(Potential social costs)이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많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1990년대 말부터 자회사를 통해 기대수익이 높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s)에 약탈적인 대출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의 급여일대출(Payday 

loans)을 통해 수익 창출을 시도해왔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민간 부분에 대한 정부 규제는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적인 부문에 대한 처방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지급보증 증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Dodd-Frank 법안 통과 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며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나 급여일대출에 치중했던 많은 은행들이 부실화된 

사실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고객으로부터의 충성도 증대와 장기 

관계 유지로 이어져 기업 가치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임원 보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학술 세션에서 이재원 교수는 곽병진 교수 및 김형태 박사과정생과의 

공동연구인 ‘임원 보상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계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이 성장하고 더 많은 대중 노출이 

발생하면 기업은 정치적 압력 및 다른 이해 관계자에 더욱 취약해진다. 

따라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 중 하나인 시민단체가 사회적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각국마다 부각되는 동시에 금융기관

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11월 서울 홍릉

캠퍼스에서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주제로 한 ‘녹색금융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다

녹색금융 국제세미나,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의 
새로운 경향 논의

8    KAIST 경영대학 / College of Business

G
l
o
b
a
l

Global Zone



책임 활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Occupy Wall Street’ 같은 최근 움직임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미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제조업계 경영진 보상의 

평균 수준은 2006~2009년 동안 4백90만 달러였고 은행산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8백60만 달러를 보여 주고 있다. 반면 한국 자료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기관이 

제조업에 비해 더욱 왕성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CSR활동이 왕성한 기업 회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CSR활동을 명분으로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하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 모형 분석 

녹색파생상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현정순 교수는 “EU가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인 EU 탄소배출권 거래 체제(EU-ETS)를 개설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현물/선물옵션 상품을 거래하고 있음에도, 거래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이 미미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이를 논문의 

시작점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발된 상품 파생상품 가격 결정 

모형들을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에 

적용하여 각 모형의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선물옵션의 기초자산인 EUA 선물의 

가격이 기하적 브라운 운동을 따르는 

모형보다는 평균 회귀적 과정(Mean-

reverting process)을 따르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단일 요인 모형에 비하여 이 요인 

모형을 사용해도 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미미하다. 셋째, 

도약 요소를 포함해도 모형의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평균 회귀적 과정을 따르는 단일 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색금융을 위한 학문적 교류의 장 

패널 토의는 박광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지 페나키 교수와 

이승규 교수, 마이클 헬벡(Michael Hellbeck) SC제일은행 부행장, 

이병래 금융위원회 대변인,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탄소세의 도입 타당성 및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대안적 제도의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KAIST 경영대학은 2010년 가을학기부터 금융위원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금융특화 MBA 과정을 운영하며 KAIST 교수진들이 녹색금융 

교과목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가 

국내 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기여하는 학문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frontier 

책임편집. 박광우 교수(금융전문대학원)

기업이 
성장할수록 
시민단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구를 할 
수 있으며, 
‘Occupy Wall 
Street’ 같은 
최근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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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Betty Chung, Director of the Global Leadership Institute, 
developed and champions a program, “Doing Business in Korea” in an 
effort to showcase Korea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ridge 
Korean managers to international exposure.  In the past 6 months, 
with great success, KAIST has hosted over 85 international Executive 
MBA students from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and 
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 Minerals in Saudi Arabia.  Current 

KAIST MBA and alumni can leverage these groups of international 
managers for networking, information exchange, relationship building 
and potential business development opportunities.

One of the most dynamic countries in the world, South Korea has 
emerged from a chaotic history, and has rightfully ascended the lad-
der to become a world power. South Korea’s transition from poverty 

KCB attracts International 
participants to lear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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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iches is one of the modern civilization’s most inspira-
tional stories. 

This program allo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 
exceptional opportunity to experience “how to do 
business in Korea and its distinctiveness through active  
engagement of personally seeing, feeling, and tasting 
the flavors of Korean business and culture.  KAIST faculty 
and industry experts team up to provide both lectures in 
the classroom and insights at the company site visits to 
provide a full lens to the Korean business landscape.

Program Description:
■	� Understand Korea’s historical, cultural and economic 

forces that affect global business.
■	� Gain lessons learned from Korea’s economic trans-

formation - “The Miracle Story,” a nation of poverty to 
today’s 13th largest economies in less than 50 years.

■	�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specific to doing busi-
ness in Asia.

■	� Experience and view Korea’s major Korean industries 
through company site visits and guest lecturers(past 
company supporters and industry experts included 
Senior executives from Samsung, LG Electron-
ics, POSCO, Hyundai, GM Korea, Doosan, DSME, 
McKinsey&Company, BAIN and Company and KEB).

■	� Gain insight from case analysis to understand how to 
do business in Asia.

Testimonials and quotes from past participants highlight 
both a great interest in learning about Korea as well as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KAIST “Doing Business 
in Korea program.  In an interview with Dean Aymen 
Kayal, 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 Minerals in 
Saudi Arabia, he acclaims, “KAIST did an excellent job 
in organizing our EMBA international academic trip to 
South KOREA. The program events exposed the stu-
dents to Korean culture, history, economy, and business 
environment. The field trips and invited guest speakers 
were precisely chosen and they really helped in gain-
ing valuable insights to important aspects of the Korean 
econom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ross Cultural 
management lectures received from the experts at KAIST 
Business School were extremely beneficial and helped 
integrate the entire experience.”

Professor Abhoy K Ojha,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also shares his experience through the fol-
lowing description;  “The students found the pragmatic 
insights very useful; the inputs not only sharpened their 

learning, gathered so far in the classroom, 
but also useful in future career roles. The 
lecture sessions were well augmented 
by lectures by professors of KAIST who 
variously spoke on sociology, economic 
policy, and culture to make the students 
understand the Korean nation in a holistic 
manner.”

Both faculty and students were excited 
about the program- the Indian students 
from IIMB shared the following perspec-
tives about the Korean people; “The 
Koreans were excellent hosts, and the 
warmth, care, affection, wit and sponta-
neity they exhibited, made the students’ 
visit a memorable experience. The stu-
dents of IIMB and KAIST became friends 
by the end of the tour and new frontiers 
opened for students on either sides with 
this meeting and exchange of ideas.” - In-
dian Institute of Management Bangalore 
Executive Education Participants.

The “Doing Business in Korea Program” 
benefits all- the international commu-
nity, our KAIST community and Korean 
companies and managers.  It is through 
the intersection of this kind of collabora-
tive information exchange and exposure 
that ideas, business or personal relations 
and potential business opportunities 
can percolate and brew into a wonder-
ful experience where Koreans and our 
international partners are sitting around 
the same table enjoying a cup of coffee 
together. frontier

One of the 
most dynamic 
countries in 
the world, 
South Korea 
has emerged 
from a chaotic 
history, and 
has rightfully 
ascended the 
ladder to be-
come a world 
power. South 
Korea’s transi-
tion from pov-
erty to riches 
is one of the 
modern civili-
zation’s most 
inspirational 
stories. 

For inquires about the program, please contact:
Prof. Betty J. Chung Director of Global Leadership Institute, 
KAIST Business School
Address: 85 Hoegi-ro Dongdaemoon-ku Seoul 130-722, 
Korea
Email: bchung@business.kaist.ac.kr
Office Phone: +82-2-958-3241 Fax: +82-2-95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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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ternship

세계로 향하는 징검다리
국제 인턴십

국제 인턴십을 위해 해외로 나간 학생 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역량을 국제 인턴십 파견에 집중한 결과 올해는 2010년 대비 2배가 

넘는 학생이 해외에서 국제 인턴십을 경험했다. 경력개발센터는 올해부터 

해외 취업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국제적인 경력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국제 인턴십의 효과는 크다. 2008년에 

싱가포르 ABN Amro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장문선 동문(테크노 MBA 

08학번)은 성공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역시 싱가포르의 Glodman Sachs에 

입사하여 국제 금융인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학교가 주도적 권한을 갖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 인턴십 제도 

국내 경영대학 중 고려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빠른 1994년부터 국제 인턴십 

제도를 도입했다. 고려대학교의 국제 인턴십 제도는 자리가 잡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 국제 인턴십 제도의 발전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17년 동안 54개국, 447개 기업에 총 1,555명을 파견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국제 인턴십 제도의 특징은 인턴 선발의 권한을 

학교에서 쥐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인턴 파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삼성전자, 대한항공, SK와 같은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지사나 법인은 

물론이고 GE와 골드만삭스, 타이거펀드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도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학기 중에 학업과 병행하면서 국제 인턴을 위해 해외 기업과 접촉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경우 

학교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학생을 파견하여 학생과 기업 양측 모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17년 동안 많은 학생을 파견하고 정식 채용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거둔 것에는 학생과 학교, 기업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제도가 구축된 것이 

바탕이 되었다.

KAIST 경영대학만의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구축 

학점 취득과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부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을 KAIST 경영대학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MBA가 재학하는 KAIST 경영대학의 특성상 본격적인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 직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KAIST 경영대학 

입학취업지원실 윤미자 실장은 “최근 우리 학교 학생 중 국제 인턴십을 

하는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좋은 인턴십 기회를 

확보하고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면서 “유망한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지사 및 법인 등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둘만 한 기업의 좋은 국제 인턴십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KAIST 경영대학과 경력개발센터가 글로벌 

기업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frontier 

백승훈 기자(nicehun@business.kaist.ac.kr)

멀지 않은 미래, KAIST 경영대학의 김 군은 개나리가 노랗게 핀 홍릉캠퍼스를 

걸으며 대학원에서의 첫 번째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경력개발센터를 찾아간다. 국제 금융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김 

군에게 여름방학은 꿈에 한 발 다가서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김 군과 마주 

않은 경력개발센터의 담당자는 뉴욕의 헤지펀드, 싱가포르의 은행 또는 

국내 은행의 런던 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준다. 김 

군은 국내 은행의 국제 금융 업무에 관심이 많아 런던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선배들과 학교가 쌓은 역사와 명성 덕분에 회사에 지원하고 

인터뷰하는 긴 과정을 줄이고 인턴을 구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은 멀지 않은 미래에 KAIST 경영대학생이 여름 인턴을 구하는 

과정을 예상한 내용이다. KAIST 경영대학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혁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혁신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경영대학 경력개발센터에서도 국제 인턴십 

기회 발굴 등의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경력개발센터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국내외 구분 없이 전 세계의 공통 이슈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

는 시대에 발맞춰 방학을 이용해 외국에서 인턴십을 희망하

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KAIST 경영대학 경력개발센터

는 학생들의 국제적인 경력 개발을 위해 유망한 글로벌 기업

은 물론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지사 법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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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BA

KAIST 경영대학의 새 가족
Global MBA 
2011년 9월, KAIST 경영대학에 새로운 11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여덟 명의 외국인

과 세 명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바로 KAIST 경영대학의 역사에 ‘글로벌 MBA 1

기’로서 이름을 남기게 될 입학생들이다. 입학생 중 한국 방문의 의미가 더욱 특별한 카

레이스키(고려인) 4세대 이예카테리나 학우를 만나 한국 생활은 어떤지, 글로벌 MBA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양성 

2011년 가을학기에 새롭게 시작된 글로벌 MBA는 

테크노 MBA 과정에 글로벌 집중 분야를 개설하여 

테크노 MBA의 졸업요건인 54학점을 100% 

영어강의로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테크노 MBA 학위와 함께 글로벌 

집중 분야 이수증을 받게 된다. KAIST 경영대학의 

글로벌 MBA 1기는 총 11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네갈, 베트남, 태국, 인도,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와 같이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했다. 국외 국적을 가진 입학생 중 세 명은 

국외 동포다. 이들에게 글로벌 MBA는 경력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모국을 경험하는 의미를 

갖는다. 경영대학 내 다른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국외 교포’라는 가교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친근하게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학생 선발을 담당하는 입학취업지원실은 

자체적으로 올해 글로벌 MBA 1기 모집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입학취업지원실은 

미국과 중국, 인도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우수한 국외 동포를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하기도 했다. 첫 모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을 뽑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원자만 가려 뽑았다. 세계 각국의 지원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경영대학 진학을 위한 

시험인 GMAT의 시험 주관 기관과 연계하여 

응시자들의 정보를 확보해 과정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MBA 투어 ‘QS World MBA 

Tour’에도 참가하여 세계 각지를 누비며 KAIST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찾은 글로벌 MBA 1기 

이예카테리나

글로벌 MBA 1기 입학생인 이예카테리나 학우에게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예카테리나 학우는 카레이스키(고려인) 

4세대다. 연해주에 살던 증조할아버지는 

소비에트연방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이예카테리나 학우가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하자 부모님은 모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한국문화원을 통해 알게 된 한국정부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일 년간의 어학연수와 마케팅 석사 

과정을 거쳤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현지의 LG전자에서 

3년간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이예카테리나 학우는 회사와 대학에서 KAIST 

경영대학 졸업생들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한다. KAIST 경영대학 동문의 뛰어난 실력을 

새겨두었다가 글로벌 MBA 과정이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진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첫 삼년은 이예카테리나 학우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전주 이씨’라고 전해 

들었던 그녀에게 전주 여행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KAIST 경영대학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꿈을 

꾸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나 홍콩 등 아시아의 

중심에서 성장하고 싶다고 한다.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과 전략 등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

국제적 교과 과정으로 변화·발전하는 글로벌 

MBA  

이예카테리나 학우는 글로벌 MBA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첫 학기는 필수 

과목이 많았지만 다음 학기에는 선택 과목 

중 영어로 개설된 과목이 충분하지 않아서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영대학 전체로 보았을 때는 다양한 영어 과목이 

개설되므로 이를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 

첫 걸음을 뗀 글로벌 MBA는 KAIST 경영대학의 

다른 과정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 리더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세계에서 모인 새로운 친구들을 따뜻한 기대와 

관심으로 응원해주자. frontier

백승훈 기자(nicehun@business.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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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의 다면적 원인들

먼저 정세적 요인이란 2007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때 은행 부분에 

과도하게 지출된 구제비용을 말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 기간에 전체 

GDP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제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이 

때문에 정부 부채 비율이 17% 상승했으며 재정적자는 3배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남유럽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났는데, 2005년과 2007년 

사이 완만하게 개선되던 이들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일거에 반전되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EU집행위 2009년 보고서 ‘Economic Crisis in Europe’

두 번째, 구조적 요인은 과도한 유동성과 역내 불균형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그리스는 2001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저금리의 

국채를 발행하는 일이 손쉬워졌다. 그러자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었고 이런 유동성은 산업 시설 확충에 쓰이는 대신 자산 투기로 

이어져 버블을 형성했다. 이런 현상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약화시켰고 

이 때문에 그리스는 금융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10년 보고서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역내 불균형은 유로존 내의 무역수지 불균형 양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리스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이래 늘 

확대일로를 걸어왔다(2008년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638억 달러에 

달한다. AMECO(EuroStat) 연간 통계 자료 

뿐만 아니라 남유럽 국가들(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무역 흑자국과의 교역에서 

1999년 이래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일이 없다(1999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무역수지 적자는 -10.4% 에 달한다). 산업 

펀더멘털(Fundamental)이 상대적으로 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존 

내부의 역내 교역으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를 누적해온 것이다. 한국은행 

2010년 8호 해외경제정보

유럽중앙은행(ECB)에 통화 권한을 위임한 유로존 국가들은 자국 

산업 방어와 인플레이션 수준 조절을 위한 환율, 통화량에 대한 

정책 수단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같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노동 생산성이 실질급여와 노동비용의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유로존 최대의 공업 국가인 독일의 노동자 

실질급여가 1995년 수준에서 2008년까지 불과 15% 남짓 상승하는 

동안 그리스 노동자의 실질급여는 무려 35%가 넘게 상승했다. 또한 

독일 노동자들의 단위당 노동비용이 13년간 정체된 반면, 그리스 

노동자들의 단위당 명목노동비용은 같은 기간 무려 60% 넘게 

상승했다.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 가입과 함께 불가피했던 실질 

환율의 고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경쟁력으로 역내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약점에 노출되었던 

그리스 및 
남유럽의 
재정위기 원인과 
그 파장

지난 11월 2일, 그리스의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EU의 2차 구제 금융안 수용 여부를 국민투

표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불과 하루 만에 유럽 각

국 정상들의 압박, 의회 내각의 반발 등으로 철회되

긴 했지만 국내외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던 사

태였다. 결국 그리스는 긴축재정을 골자로 하는 구

제조건(Conditionality)과 함께 트로이카(EU, 유

럽중앙은행, IMF)의 구제 금융안을 수용하기로 결

정했지만 외신들은 여전히 유로존의 위기 확대에 대

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스 재정위기

의 원인은 크게 ‘정세적 요인’과 유로존 자체의 ‘구

조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 원인이 대외무

역 적자를 확대시켰고 외부로부터의 자본 수입 압력

을 키웠다. 여기에 ‘내부적 요인’까지 겹쳐 정부 재

정이 견디기 힘든 압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위기가 

가시화되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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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는 그리스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킨 중요 

요인 중 하나다. 민주노총 2010년 보고서 ‘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심각한 복지지출의 쏠림과 부정부패

마지막으로 내부적 요인은 복지비용 지출의 쏠림 현상과 

부정부패(탈세) 문제다. 그리스의 GDP 대비 공공 복지비 지출은 

21.3%로 OECD 평균인 19.3%(한국은 7.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OECD 2007년 기준 자료 

지출 규모 자체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지출 내역의 ‘불균형성’에 

있다. 그리스는 공적 연금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전체 

GDP의 11.9%, 전체 공공 복지비 지출액의 56%) 그 대부분이 

은퇴자 연금에만 투입되고 있다(2010년 기준 84%, 추정치). 증가 

폭도 가팔라서 2025년엔 GDP 대비 14.8%로 늘어나 회원국들 

중 1위를 기록하고 2040년 무렵엔 그 비율이 무려 2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의 2011년 보고서 ‘각국 연금 요약 정보 

pension at a glance’ 

부유층의 탈세 문제 역시 심각하다. 아테네 정경대학 예오르요스 

파굴라토스 교수는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광범위한 탈세 때문에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됐다. 이는 복지뿐 아니라 그리스 공공부문 적자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11. 5. 30

 그리스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0년에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에서 10점 만점에 3.5점만을 기록하며 78위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과 동일한 수치이며 쿠바보다도 아래다. 그리스의 지하 

경제(Shadow Economy)는 2010년 기준, 전체 GDP의 무려 

25.4%를 잠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 대학 프레드리히 슈나이더 

(Friedrich Schneider) 교수 2010년 최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공공복지 부문 지출과 만연한 탈세로 

그리스 정부의 재정은 심각한 압박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실패했다. 그 책임은 가족주의가 강한 

남유럽 정서에 편승하여 고스란히 가정으로 넘겨졌다. 이제 실패에 

대한 책임은 ‘1000유로 세대’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되었고,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복지 정책이 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사회 불안이 

야기된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상실은 고스란히 불안감으로 반영되어 거시적 인구 

통계 문제까지 발생시켰다. 그리스의 합계 출산율(여성이 가임기에 

낳는 평균 자녀 수)이 OECD 평균인 1.73명에 못 미치는 1.53명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를 둘러싼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순히 한 가지의 원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다. 현재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 채권펀드 

핌코의 설립자 빌 그로스 등은 EU의 지원을 미봉책이라 칭하며 

그리스의 회생을 위해선(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유로존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 각국의 정상들은 물론, 

유로 붕괴 시의 파장을 우려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리스의 탈퇴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의견과 수많은 해석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 체 냉정하게 사태를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유로존에서 

시작된 이 재정위기가 한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모델을 갖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규제와 

완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와 그 이후의 대응 

양상은 그 경과에 따라 한국에게 

엄청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사회는 시장을 통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시장은 끊임없이 자유로워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frontier

전승현 기자(realjblues@business.kaist.ac.kr)

유로존 내에서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광범위한 
탈세 때문에 
안정적인 조세 
기반을 갖지 
못한 것이 
부담이 됐다. 
이는 복지뿐 
아니라 그리스 
공공부문 
적자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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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LG그룹에 재직한 정통 LG맨

“얼떨결에 이렇게 되었네요. 허허.” 수상과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자 

넉넉한 웃음으로 겸손하게 화답하는 김대훈 동문의 모습에서 LG 그룹의 

창업이념인 ‘인화(人和)’를 떠올렸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고동락했으니 

회사의 창업이념이 자연스레 몸에 배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왜 LG 그룹을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는지 궁금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준비할 시기였지요. 다른 기업들은 창업주나 2세들이 

회사를 맡고 있었는데, 유독 금성사(現 LG전자)만이 전문 경영인 故박승찬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경영학도로서 전문 경영인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와 신념으로 금성사를 첫 직장으로 선택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랑이 이어졌다. “30년을 넘게 일했지만 제 가치관에 반하는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일은 절대 강제로 시키지 않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기업 

문화, 제가 LG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30년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다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했으리라 판단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산이다. 

다양한 사업본부에서 여러 사업을 경험했던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김대훈 동문은 젊은 직장인들의 잦은 이직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담담하게 

밝혔다.

“직장 생활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이나 명예를 

좇기보다는 한 조직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강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제 가치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지요. 결국은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지금 저와 LG의 

관계, LG에 대한 저의 로열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웃음).”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LG CNS 대표이사 
김대훈 동문

2011 KAIST 경영대학 올해의 동문상 수상, 제13대 신임 동문회장 취임. 

우리 학교 동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두 가지 타이틀을 동시

에 거머쥔 이가 있다. 바로 LG CNS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대훈 동문

(산업공학과 1981년 졸업)이다. 

1956년 9월 1일 서울 출생

LG CNS 대표이사 사장(2010),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1979),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공학과 석사(1981), 美스탠포드대 경영자과정(SEP) 수료(2001), 美하버드대 경영자과정(AMP) 수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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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IT 전문 경영자

2010년 LG CNS의 대표로 취임한 뒤 기존의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SI) 서비스 중심의 사업 방식을 과감히 혁신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성장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인 해외사업의 개발을 통해 LG CN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김대훈 동문에게 향후 IT 산업의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다.

“모든 산업계가 인정하듯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바일’과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키워드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저희 회사가 던진 화두가 바로 

스마트 테크놀로지(Smart Technology)지요. 여러 요소의 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이나 교통, 

금융 등과 결합된 다양한 IT 서비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전에는 저희 회사를 포함한 IT 회사들이 

CIO만을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마케팅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IT에 새로운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주제이지요.”

멘토링의 중요성을 이해한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

LG CNS는 입사 4년차 이상인 선배가 신입사원의 멘토가 되는 ‘신입사원 

멘토링’ 제도를 지난해부터 김대훈 동문의 주도 하에 운영하고 있다. 사내 

게시판에 김대훈 동문이 직접 올린 멘토의 역할에 대한 글은 기사화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신입사원 한 사람이 인재로 커나가기 위해선 눈사람의 

핵과 같은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고 이 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며 

선배 사원들이 멘토 역할에 자부심을 갖도록 주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훈 동문이 갖고 있는 멘토링에 대한 철학은 무엇일까? 특별히 멘토링을 

받는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부탁했다.

“멘토-멘티의 관계에 있어서 멘티가 수동적이라면 결국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멘티가 더 능동적으로 멘토링 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멘토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해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 영향을 미쳐봐라’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요. 멘토의 

입장에서도 결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쪽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은 확고한 철학 덕분인지 그의 조언이 마음을 

울리는 묵직함으로 다가왔다. 김대훈 동문은 인터뷰 말미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멘토들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멘토는 자기 인생에 딱 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각 단계마다 만나게 되는 좋은 사람들을 다 자기의 

멘토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지요.” frontier 

류성한 기자(hans@business.kaist.ac.kr)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서비스(Smart Technology & Service)
LG CNS가 추구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서비스란 IT가 다양한 산업 기술과 융합하여 산업간 융합(Convergence), 지능화(Intelligence), 그리고 

기동성 (Mo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서비스로 발전한 형태를 말한다. 

IT Service

Construction Industry

IT Service

Transportation

IT Service

Finance

Smart Technology
Mobil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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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무한 잠재력
삼천리 ES 대표 현치웅 동문

EEWS(Energy, Environment, Water, Sustainability) 최고전략과정은 KAIST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성장의 발판

을 마련하기 위한 최고경영자과정이다. EEWS 동문들은 산업, 학계, 정부, 금융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포럼을 통해 지

속적인 정보 교류와 사업 기회를 공유하고 있다. 이중 2010년 EEWS 2기 과정을 수료하고 3~4기 강사로 활동한 현치웅 삼

천리 ES 대표를 만나 에너지의 효율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953년 3월 20일생 

삼천리 ES 대표이사 

화공기술사, 기술지도사, 공업화학기사1급

중앙대학교 화학공학 학사(1978) 

한국과학기술원 EEWS 최고전략과정 2기 수료(2010) 

3~4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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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 사용의 과부하로 인해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하였다. 

이는 에너지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에너지 가격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원인을 따지기 전,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문제는 

지구 환경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현치웅 대표가 몸담고 있는 삼천리 ES(Energy Solution)는 에너지 

솔루션 & 엔지니어링(Energy Solution & Engineering) 전문 

기업으로써, 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재사용하며, 기존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치웅 대표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화석연료의 유한성과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심각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전 인류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이산화탄소의 저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솔루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CCS, 에너지 

효율화 등 크게 4가지다. 이 중 에너지 효율화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그 수단 중 하나가 ESCO(Energy Service 

Company)산업이다. 현치웅 대표는 EEWS 3~4기 강사로 초청돼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부문의 현업 이야기를 전했다. “KAIST EEWS는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등 글로벌 아젠다를 다루고, 에너지・환경・자원・지속성장 

가능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업계, 학계에 

모두 유익한 과정”이라고 애정을 표했다. 

‘에너지 콘텐츠 마켓(Energy contents market)’ 시대의 도래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위한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저탄소 녹색성장법의 규제가 비즈니스 환경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현치웅 대표는 “IT로 인해 비즈니스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발생했듯이 향후 화석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융합 또는 최적의 에너지 효율화와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것이며, 이를 위해 파이낸싱 모델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한 에너지 종합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삼천리 ES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존 에너지 비즈니스가 독점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였다면 

이 패러다임은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감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비용을 줄일 

것인지 등을 고민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비즈니스’이며, 이러한 고민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핵심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 필요 

현치웅 대표는 후배들에게 “에너지 

솔루션 사업은 다양한 에너지 기술뿐 

아니라 파이낸싱, 엔지니어링, IT의 

융합과 컨설팅 및 다양한 매니지먼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경영의 조합이 어우러진 KAIST의 

MBA 과정 학생에게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는 많은 

잠재력이 있고 향후 개척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합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단편적인 구조에서 보지 말고, 많은 

에너지를 융합하여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지 산업 공장, 공공기관, 대형 

빌딩 등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사업은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산업 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만큼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꿈의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공간이다. 인터뷰 말미에 현치웅 대표는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더 많은 채용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frontier

한재환 기자(ione1@business.kaist.ac.kr)

많은 
에너지를 
융합하여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지 
다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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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역량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 길재홍 동문

금융업은 MBA 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야 중 하나다. 금융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기들을 위해 ‘어

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는 투자커뮤

니케이션 팀 이사 길재홍(FMBA 99학번) 선배님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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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떤 일을 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전에는 자산 운용을 하는 펀드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투자커뮤니케이션 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이 고도로 진화하면서 복잡한 금융 상품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커뮤니케이션 팀은 판매와 상품 설계 및 운용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사업 부문과 각 사업부서의 역할 그리고 

사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크게 자산 운용, 상품 기획, 영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과 BNP파리바그룹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문화가 

공존하여 자유롭고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학부 때 통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SDS(삼성데이터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금사로 

이직해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해외 투자 초기 

단계라 회사에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홍콩 금융사에서 해외 투자 

방식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 역량과 어학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 KAIST 경영대학 

금융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현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입니까? 

운용과 영업의 중간에서 각종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나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근무하려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대내외의 각종 영어 

회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일상대화 수준을 넘어선 담당 

분야의 전문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학 

역량이 요구됩니다. 

금융 분야에 지원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KAIST 경영대학 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회사에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차장, 부장, CEO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각각 다릅니다. 입사 

초기에는 개인의 성과가 중요하지만 조직 사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 및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해 훈련을 시키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 업무에 

적합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력이 

화려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업무에 적합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합니다. 요즘에는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 

국내 MBA 졸업생 등 우수 인력이 많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기본 

실력 이상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 

분야 지원자 중 CFA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은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CFA 공부를 하려면 짧게는 3년이 걸리는데 긴 시간동안 

이 공부를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융 관련 역량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사 면접 시 지원자들에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회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관들은 지원자들과 

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답변이 본심인지 그냥 

입에서 나온 마음에 없는 말인지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답변하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그 분야의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자신을 바꿔야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 생각, 

행동이 하나로 모여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 산업의 Corporate 

finance 분야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융 분야는 금융 소비자를 

핵심으로 하는 Consumer finance 

분야가 추가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는 연구해야 하는 분야인데 

아직까지 선행 연구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금융시장, 고객의 금융 

자산을 유치하려는 금융 회사 속에 소비자는 자신의 투자자금을 믿고 

맡길만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frontier

황신혜 기자(misslove@business.kaist.ac.kr)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 
생각, 행동이 
하나로 모여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한국 자산운용 업계의 선두 

운용사이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순수 외국계 회사 대비 

국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국내사에 

비해서는 글로벌 리서치 및 전 

세계 투자기회 발굴 측면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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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미디어 MBA 11학번 이보화 학우 

글로벌 소셜 여행 서비스, 
트리퍼즈(Tripperz)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모이는 KAIST MBA 과정.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당찬 목표 아래 여행과 SNS를 연결시킨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학우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보았다.

KAIST MBA에서 Tripperz를 만들다

정보미디어 MBA 11학번 이보화 학우는 

KBS미디어와 싸이더스HQ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경영전략 업무를 하다 

삼일PwC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로 재직한 

후 KAIST 경영대학에 입학하였다. KAIST 

MBA 과정에는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내고 평가하며 창업을 돕는 수업이 많다. 

트리퍼즈(Tripperz)는 수업을 듣던 중 제주도와 

관련된 여행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마음 맞는 동기들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같은 과정에서 공부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엔지니어와 데이터베이스 업무 경험이 풍부한 

동기가 이보화 학우와 함께하고 있다. 올해 5월 

정도에 처음 나온 작은 아이디어는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되어 사업화하게 되었다. 현재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까지 와있다고 

설명해 주는 이보화 학우의 모습에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글로벌 소셜 여행 서비스 Tripperz

트리퍼즈(Tripperz)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자 이보화 학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셜 여행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여행 관련 온라인 사이트들은 

정보를 알려주고 리뷰를 보여주는 정도에 그친 

것에 반해서 이보화 학우와 팀원들은 발전된 

모바일 환경을 활용하여 여행 중 여행자들이 

네트워킹하게 해주고 여행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을 고객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전 세계’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덧붙여 이보화 학우는 “전 세계의 개별 

여행자들이 타깃이며, 일차적으로는 북미, 호주, 

홍콩 등의 영어권 젊은 여행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 

중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학교를 떠나 사업가로 새로운 도전 

이보화 학우는 내년 봄 졸업을 앞두고 있다. 

졸업에 대한 소회를 물어보자 설레는 

표정으로 “8년의 사회 경험 끝에 

선택한 MBA는 내가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재미있을지를 

고민해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키면서 관련 

백그라운드를 가진 정보미디어 MBA 

동기들과 교수님들에게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기에 나의 결정은 매우 

현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에서 다시 학생으로, 학생에서 벤처 

사업가로 변화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가 더 

단단히 굳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이보화 학우는 

당분간 이 사업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물론 잘 된다면”이라고 수줍게 덧붙였다. 

트리퍼즈(Tripperz)는 현재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고 내년 초 앱스토어 등록을 목표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쉽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떠날 수 있도록 

여행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을 응원한다. frontier

신승훈 기자(amakiller@business.kaist.ac.kr)

사람들이 
여행을 쉽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떠날 수 
있도록 여행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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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MBA 11학번 
전승현 학우

유럽에서 
보내온 
서른 살의 일기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나는 Supex관 입구 근처의 

벤치에 앉아있었다.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곳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나눠 피곤했다. 하지만 이젠 

나무 기둥에 ‘No smoking’이라는 팻말만이 

의미심장하게 걸려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날씨는 불과 며칠 사이에 쉬 추워졌다. 그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일종의 

교훈과도 같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문으로 향했다.  나는 

요즘 학교 밖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경제체제인가?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 

정의와 도덕이 강조되는 건강한 사회는 어떻게 

이룩될 수 있는가? 그러한 변화를 위해 인간의 

어떤 특성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와 같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들을. 지난 몇 주간 떨어졌던 

은행 냄새가 진동하는 길 위에서 나는 스스로의 

아이러니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전방에 서있다고도 평가될 수 있는 

MBA 학생이 자본주의와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에 질문을 던진다는 건 모순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순수했던 대학생 시절에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질문들을 서른이나 

먹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누군가의 말대로 

타고난 반골기질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체제적응에 실패한 패배자를 연상시켜 슬프지만 

딱히 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즐기지도 않는다는 

자기인식에까지 생각이 미치면 반박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하늘이 어둑해지는 무렵 고려대학교 앞에서 강남 

가는 버스를 탄다. 버스 안에서 나는 무엇이 

나를 계속 방황케 하는지, 무엇이 계속 이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명제로 나를 밀어 넣는지를 

생각해봤다. 학교 커리큘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미약한 죄책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말이다. 아마도 그것은 지난 여름방학에 찾은 

어떤 내면적 가치, 그것을 고수해보려는 나약한 

시도 때문일 것이다. 필드트립으로 방문했던 

스페인과 유럽은 나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생소한 길 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할 것도 없었던 나는 꾸준하게, 

때론 미련하게 그 모든 질문들에 답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수많은 논리와 괴변들이 

나를 재정립 시켰고 조금이나마 변화시켰다. 그 

끝에 마침내 스스로에게 가장 결핍된 것 ‘자기 

확신’에까지 생각이 다다랐을 때 나는 실패의 

공포, 구직의 실패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부정적 

전망을 뛰어넘으면 나라는 미미한 존재도 어쩌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강남 교보문고로 

들어선다. 이젠 더 이상 내 책이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따위는 살피지 않는다. 대신 책장에서 

책을 한 가득 뽑아 들고는 어느 구석에 자리를 

틀고 앉는다. 양껏 골라 집은 책 중에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구입한다는 변명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도 중국, 철학, 자본주의, 정치 

등 중구남방인 주제의 책들을 부분 부분 

읽어나간다. 크게 타올랐던 지적 호기심은 

쑤셔오는 허리와 바닥을 드러내는 집중력으로 

몇 시간 만에 사그라진다. 자리를 털고 주섬주섬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할 때다. 사람으로 가득 

찬 강남대로에서 나는 오늘도 양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걷는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때려 치고 나와서는 재취업도 못할지 

모른다는 일상적인 두려움과 함께 정말로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가치를 느끼는 일에 

몰두하여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어떤 희망, 그 양 

극단 사이를 매일같이 걷고 있다. frontier

정리. 신승훈 기자(amakiller@business.kaist.ac.kr)

보통 KAIST 경영대학을 생각할 때 우수에 

젖은 분위기 있는 글쟁이보다는 프로페셔널

한 분위기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비

즈니스맨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면모를 모두 갖춘 학우가 있다기에 그

의 하루를 살짝 엿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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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정보분석 및 모형화 연구실 
통계와 전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

탄탄한 통계적 기반은 모든 분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KAIST 경영대학에도 통계와 전산을 툴로 사용하여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들을 분석하는 연구실이 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11월에 통계적 정보분석 및 

모형화 연구실(SDAM)을 찾아가 보았다. 

통계라는 도구로 자유로운 연구를

연구실 구성원들은 한결같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구실의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는 연구실 구성원 간의 

친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관심 연구 주제의 다양성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구성원의 관심 연구 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영공학 석사과정 신영환 학우는 “우리 랩은 교수님의 연구 주제에 맞추어 쫓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하고 통계라는 큰 툴을 활용하여 응용하고 연구하는 스타일”이라 설명했다. 연구실에 있는 네 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은 각각 경제, 

금융, 최적화 그리고 거시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었다. 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연구 주제의 다양성 못지않게 연구의 깊이도 

갖추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예로 경영공학 석사과정 고석범 학우는 ‘공매도 규제 유무가 한국 주식시장과 유동성에 끼치는 

영향과 기업별 특성에 따른 영향력의 크기’에 관한 주제의 논문을 준비 중이었다. 

등산으로 다져진 가족 같은 분위기

연구에 관한 뛰어난 열정의 근간에는 가족처럼 친밀한 연구실 분위기가 있었다. 특히 구성원들은 지도 교수인 김병천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자랑했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함은 물론이고, 지난 10월에는 연구실 구성원과 교수님이 함께 등산도 

다녀왔다고 한다. 원래 김병천 교수님의 취미였던 등산이 학생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이다. 산 능선을 따라 예봉산, 운길산, 그리고 

적갑산을 등반하고 온 후 모두 함께 추어탕을 먹고 사우나까지 하고 왔다고 즐겁게 회상하는 모습에서 가족 같은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졸업하신 박사 선배님까지 함께 등산에 오셔서 교수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으로 이어지는 연구실의 끈끈한 커넥션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경영공학 석사과정 권민우 학우의 말에서 연구실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다양한 관심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끈끈히 모인 ‘통계적 정보분석 및 모형화 연구실’, 앞으로의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frontier 

신승훈 기자(amakiller@business.kaist.ac.kr)

통계적 정보분석 및 모형화 연구실 

Office: Supex S331  T.02-958-3697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자유롭게 공부하고 
통계라는 큰 툴을 활용하여 
응용하고 연구하는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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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김삼열(61) 씨가 5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하며 학교 발전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했다. 

특히 김삼열 씨는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던 김병호(70) 서전농원 

대표의 부인이란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워런 버핏, 

마크 주커버그 등 내로라하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전 재산의 50%를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를 만들어 전 세계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중론이다. 과연 

한국의 기부 문화는 무엇이 부족할까? 

한국의 기부 문화, 정착까지 아직 멀었다

한국 기부 문화의 부족한 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개인의 풀뿌리 

문화보다는 기업의 산하 재단을 통한 조직적인 사회 

공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정 모금단체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우 

기업 기부가 대부분이다. 특히 재벌 기업의 경우 

불법, 탈세에 연루되었을 때 자금을 양성화하거나 

형량을 협상하는 도구로 재단 설립이나 거액 기부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 사주가 기부하는 

경우, 상당액을 기업이 같이 기부하며 언론이 

사주의 기부를 더 크게 조명하곤 한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기부를 따뜻한 시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선을 혼재하여 바라보곤 한다. 두 번째로 기부 

행위에 대한 의무를 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부여하려 

한다는 점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기부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기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행위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자본주의에 반대된다. 세 번째로 개인의 기부는 

일회성이 짙고 기부에 대한 비밀주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개인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일까? 평소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해금 

학우(테크노 MBA 11학번)는 “기부나 봉사도 

결국 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내가 조금은 

이바지했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해금 학우는 캐나다 

어학연수 중 현지의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에 감명을 

받아 귀국 직후부터 5년째 수원의 ‘엠마우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왔다. 

또한 경영대학 학우답게,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기 

만족감으로 높여주는 모임이나 마케팅, 기부 및 봉사 

단체들의 전략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나의 재능을 나눕니다, 재능 기부

일반적으로 기부는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시간을 내놓은 재능 

기부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재능 기부는 물질 

기부라는 일회성 기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력을 

기반으로 직접 역할과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봉사 차원의 기부 문화다. 이러한 새로운 기부 

문화는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확산이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실제 이런 방법을 통해 지난 10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제2회 ‘10월의 하늘’이란 강연 행사가 

열렸다.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난다’는 제목으로 개최된 행사는 작년 가을 KAIST 

정재승 교수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이 호응을 얻어 

시작되었다. 특히 이 행사는 재능 기부자들이 직접 

중소도시의 도서관에 찾아가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강연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본 행사의 

기부자인 이희선 씨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KAIST에 전 재산을 기부해주신 김병호, 김삼열 씨 

부부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무궁무진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야 말로 뜻 깊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frontier 

이현규 기자(ptnsweet@business.kaist.ac.kr)

한재환 기자(ione1@business.kaist.ac.kr)

아름다운 기부 

사회에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내놓다

KAIST 경영대학의 가을 축제가 한

창이던 지난 11월, SUPEX 경영관 

1층에서 태국 대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2,517,000원이 모금된 이번 행

사는 특히 아들의 돌잔치를 위해 모

은 100만 원을 선뜻 기부한 학우

의 미담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

었다. 익명으로 100만 원을 기부한 

이 학우는 “돌잔치를 조촐한 가족 

행사로 바꾸고 기부를 하는 것이 후

에 아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될 것”이

라고 기부의 이유를 밝혔다. 

태국 대홍수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행사

‘10월의 하늘’ 재능기부 강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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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환상 그리고 사랑의 완성, 환상 교향곡

베를리오즈(Luis Hector Berloiz, 1803-1869)의 ‘환상 교향곡(Symphonie 

Fantasitique Op.14)’은 그 부제가 ‘어느 예술가의 생애 이야기(Episode De La Vie 

D’un Artiste)’다. 이 곡은 베를리오즈의 대표작인 동시에 표제 음악 분야를 개척한 

작품으로써, 재능 있는 작곡가가 대답 없는 사랑에 지쳐 음독자살을 기도하지만 죽지 

않고 무서운 환상 세계에 빠진다는 내용이다.

꿈-열정(Reveries-Passions)이란 부제를 가진 1악장은 한 젊은 음악가가 꿈에 그리던 

한 여인을 만나 겪게 되는 정열적인 사랑, 그녀의 성격, 분노와 질투, 마음의 평안과 

눈물, 종교적인 위로를 표현했다. 2악장, 무도회(Un bal)는 축제의 소용돌이에 끼기도, 

전원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늘 그를 따라다닌다. 3악장, 들의 풍경(Scene 

aux champs)에서는 목가적인 가운데 평온함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한 감정을 

천둥소리로 묘사하고 정적으로 고독을 나타낸다. 4악장에서는 사랑이 거절당함을 

알게 되자 자살을 기도하지만 무서운 환상을 수반한 깊은 잠에 떨어져 애인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고 단두대에서 처형 장면을 보는 꿈을 꾸는 것을 표현하여 단두대로의 

행진(Marche au supplice)이란 부제를 달았다. 5악장 마녀의 밤의 향연과 꿈(Songe 

d’ une nuit du Sabbat)에서는 혼미한 가운데 애인이 나타나 잠시의 기쁨을 표시했다. 

이 작품은 의사의 아들로 의학을 공부하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곡에 뛰어들어 

작곡가의 등용문인 ‘로마 대상’을 목표로 열심히 작곡에 전념하고 있던 베를리오즈가 

1827년 한 여인에게 반해서 쓴 곡이다. 상대는 영국 셰익스피어 극단의 파리 투어에 

동참하여 파리에서 줄리엣과 오필리어를 연기한 아일랜드 출신 여배우 해리엇 스미드슨. 

그녀의 연기에 흠뻑 빠진 베를리오즈는 그녀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인기 

여배우가 무명의 작곡가를 거들떠보기나 했겠는가? 수없이 편지를 보냈지만 침묵한 

이유는 그녀가 프랑스어를 몰라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베를리오즈는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실연을 달래기 위해 곡을 

썼다. 이 실연과 소외감 속에서 쓴 곡이 바로 ‘환상 교향곡!’ 이 곡을 작곡하고 드디어 

로마 대상을 수상한다. 그리고 그가 짝사랑하던 스미드슨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만큼 

훌륭하고 의미가 있는 곡이다. 

환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화와 예술 작품들 

가상현실과 실재의 관계를 포스트모던한 시각으로 바라본 영화 ‘오픈 유어 아이즈’는 

환상 교항곡과 닮았다. 감독 아메나바르(Alejandro Amenabar)는 이 작품으로 

스페인에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둔 동시에, 25살의 나이에 세계적인 감독으로 

부상하게 됐다. 영화 속 주인공은 잘생기고 많은 것을 소유한 인물인데, 우연히 만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사고를 당하고 사랑을 잃는다. 그는 고통으로 살아가다 인간을 

냉동 보존하고 미래에 부활시켜주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죽음 직전에 냉동되어 

트라우마로 고통 받다가 어느 날 다시 살아날 기회가 찾아온다.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택했다. 더 이상 꿈꾸지 않고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영화 ‘바닐라 

스카이’는 ‘오픈 유어 아이즈’의 할리우드판이다. 두 작품에서 소피아 역으로 출연한 

페넬로페 크루즈의 완숙해진 청초함은 최고의 스타 톰 크루즈와 함께 관객으로 하여금 

환상과 현실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하여 흥미를 돋운다. 게다가 영화의 제목과 

관련된 ‘환상’이란 단어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명작이 영화에 등장한다. 바로 인상파의 

환상(幻想 Fantasy)은 그리스어 파이네인(Phainein: 

보인다)과 라틴어 판타스마(Phantasma: 환영)가 그 

어원이다. 중세시대에는 ‘상상력’과 혼동되었지만 근

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예술 작품의 조건이 되는 ‘상상

력’과 순수한 의미의 몽상에 속하는 ‘환상’이 구별된

다. 환상은 잠재의식의 표현이며 실제 경험상의 사실

에서 자유로운 유희적 정신 작용의 결과이며 비합리적

이다. 이러한 환상은 프로이드에 의해 심층심리의 이

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만약 환

상이 사라진다면 여러 가지 문예 양식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일부의 만화·동화·공상과학소설·유토

피아문학·초현실주의·표현주의문학 등이 모두 이에 

속하며 이들 문예 양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중

을 크게 차지하는 추세다. 다시 말해서 예술의 본질이 

상상력과 창조이므로 환상의 영역은 예술에 있어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창조경영의 출발점이 예술이라

면 경영에 있어서도 환상은 상상과 함께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다. 

Luis Hector Berloiz

자유롭게 자라나는, 
상상 교향곡:

환상과 
상상 예술과 

경영
vs.

fantasy and imagination

art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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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자인 모네의 아르장뙤이유의 세느강(1873)이다. 작품 속 하늘이 

바로 ‘바닐라 스카이’, 이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로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일들을 꿈에서라도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인상파의 전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점도 이 영화와 맥을 같이 하는 듯하다. 

환상이 화가들에 의해 실제로 표현된 것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꿈을 

화폭에 표현하면서였다. 미술사가 곰브리치(Ernst H.J. Gombrich)도 

초현실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옳은 것인지, 프로이트의 사상과 

일치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꿈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실험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다. 꿈속에서는 사람과 사물이 서로 

합쳐지고 그 자리를 바꾸는 이상한 느낌을 체험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가 초현실주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이다. 그는 꿈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상야릇한 혼돈 상태를 

모방하려 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데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사물을 한 가지 

형태로 동시에 나타낸 달리의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각각의 색채나 

형태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피게레스에 

위치한 그의 미술관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항상 미리 줄을 서 있어야 

한다. 

경영에 예술의 자유를 허하라 

작년 12월 초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파보 예르비와 파리 교향악(Paavo Jarvi, 

orchestre de Paris)이 연주한 환상 교향곡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3악장에서 

잉글리시호른 주자와 오보에 주자는 오케스트라와 별도로 무대 한편에 자리 잡고 서서 

두 목동의 피리 소리를 형상화한 목가적인 선율을 주고받았다. 파보 예르비의 현란한 

몸짓은 사틴 재질의 연미복이 움직일 때마다 빛을 산란시켜 음악의 흐르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눈앞에는 프랑스 시골의 붉은 흙색의 들판과 동글동글한 언덕과 나무들이 

바닐라 스카이 아래 펼쳐졌다. 그 하늘 아래 페넬로페 크루즈가 머리카락을 나부끼며 

환한 웃음을 띠며 서 있다. 살바도르 달리는 거울에 비춰지는 TV 화면 속 이 모습을 

‘거울 속 또 하나의 갈라, 소피아’로 명명하고 화폭에 옮기고 있다. 폴 클레(Paul 

Klee)는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계획할 수 없지만 그 작품이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게는 해야 한다’라고 했다. 예술가와는 달리 늘 계획을 하는 경영자와 기업인들도 

이제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상상이든 환상을 통해서든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롤프 얀센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래는 꿈꾸는 경영자의 시대”이니까. 아니 지금은!  

P.S. 파보 예르비가 

지휘를 하지는 않았지만 

파리교향악단의 ‘환상 교향곡 

3악장’을 http://youtu.be/

BtzCUJRgiFc/ 감상할 수 

있습니다. frontier

 배보경 교수(대외협력실장)

늘 계획을 
하는 
경영자와 
기업인들도 
이제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상상이든 
환상을 
통해서든 
자유롭게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한다. Open Your Eyes, 1997 

Vanilla Sky, 2001

Claude Monet, La Seine a Argenteuil, 1873 
Salvador Dail, DalH de la Gala de la pintura Volver Volver 
eternizada por seis corneas virtuales provisionalmente 
reflejadas en seis espejos Real 未完成, 19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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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신호탄으로 베네통(Benetton)에서 새로이 

론칭한 광고 캠페인 <Unhate>는 반목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키스신을 모토로 

하여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 이는 사회적인 이슈(의미)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해석(재미)하는 작업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일반 

대중들이 소수의 금액을 자신이 원하는 벤처 기업이나 비영리 프로젝트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플랫폼은 사람들이 

투자 활동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현재 전 세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이 

고객에게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제공했을 때에 

고객들이 보여줄 열렬한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재적인 동기부여가 자발성의 핵심

앞서 언급한 크라우드펀딩의 한 뿌리이기도 한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발견을 

위해 기업 외부의 자원, 그 중에서도 고객(대중)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20여 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드 유저, 프로슈머, 

오픈 이노베이션 등의 다양한 이름과 방식으로 유지, 발전되어 온 이 개념은 

<나꼼수>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고 있는 듯하다. 별다른 홍보도 없이 청취자들의 

입소문만을 통해 콘텐츠가 전파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청취자들이 직접 제작한 

광고물들이 온라인상에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현재 <나꼼수> 현상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음은 명명백백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 그것은 바로 내재적인 동기부여(Intrinsic 

motivation)의 힘이다. <나꼼수>를 통해 위로받고 인정받은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에 공감한 대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자발적 집단 지성과 창의성이 발현된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org)를 꼽을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금전적인 보상 없이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 또한 금전적 보상이나 명예보다는 어떤 행동이 

주는 보람과 즐거움 그 자체가 사람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임을 밝혀내고 있다. 

이렇듯 내재적인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업 내외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나꼼수> 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층위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인기의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꼼수>의 메인 진행자가 방송 초창기에 홍보 활동이 따로 없는 것에 투정을 

부리던 어느 패널에게 자신 있게 던진 멘트로 본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콘텐츠는 자신을 스스로 홍보한다!” frontier

류성한 기자(hans@business.kaist.ac.kr)

재미와 의미의 두 마리 호랑이를 잡다

고객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나 브랜드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미덕’은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이다.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릴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의미만 있고 재미는 없는 경우, 다수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쉽지 않다. 슬랩스틱 코미디와 심야대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나꼼수>는 우리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출연진들의 능숙한 말솜씨와 아기자기한 유머 요소들로 엮어냄으로써 

청취자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제공했기에 성공한 것이다. 

그들이 <나는 꼼수다>에 
열광하는 이유

<나꼼수> 여의도 공연      베네통 UNHATE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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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가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다(프로그램에서 핵심적임 역할을 맡아오던 1명의 출연진

이 방송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소송으로 전격 수감되면서 그 

파장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다). 2011년 4월 말, 첫 에피소

드 방송을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총 34개의 에피소드가 

제작되었으며 각 에피소드들은 평균 다운로드 횟수 600만 

건 이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팟캐스

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과 관

련된 각종 의류, 머천다이징 제품의 제작 및 판매, 서적 판

매, 전국 순회공연과 해외 진출.  ‘대박’ 콘텐츠의 수순을 밟

아나가는 <나는 꼼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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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검우회(劍友會), 교수 그룹 내 가장 활발한 모임

“‘기·검·체(氣劍體) 일체’가 검도의 근본이다. 검도 정신에 입각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했기에 

지금의 한국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대한검도회 회장을 역임했던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검도 

6단)은 본인의 취미인 검도가 회사 경영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자기수련을 바탕으로 

꾸준히 스스로를 다듬는 것이야말로 자기경영의 시작이고 이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 경영자를 길러내는 KAIST 경영대학 교수들 사이에도 최근 검도 

바람이 불고 있다. 2010년 9월 차동완 교수의 주도로 창설된 교수 검우회는 교수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유성재, 차동완, 정구열, 

한인구, 변석준, 박광우, 류충렬 교수 그리고 대전 본교의 유진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광희 

대한검도협회 전무(검도 7단)와 김태호 사범(덕화원 관장, 검도 6단)을 초청하여 지도를 받을 정도로 

교수 검우회 수련의 깊이는 남다르다. 박광우 교수는 “검도는 자기 수련을 바탕으로 정신수양을 

돕는다. 거기에 더해 유산소, 근력, 단전호흡을 동시에 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최고의 

운동이다”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현재 학내에는 골프, 등산 등 다양한 교수 모임이 있지만 

방학도 없이 매주 활동하는 모임은 교수 검우회가 유일하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칼도 비뚤어진다

교수 검우회는 학생 검도 동아리 ‘일검회’와의 정기적인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일검회 

회장인 배혜려 학우(테크노 MBA 11학번)는 “학생들도 가끔 수련을 쉴 때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쉬시는 걸 보지 못했다. 검도를 처음 시작한 교수님들이 기존 학생들보다 진도가 빠르다”며 교수들의 

열정을 묘사했다. 2001년 창설된 일검회는 차동완 교수의 지도 아래 많은 학생과 교수들의 참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두 검도 모임을 이끈 차동완 교수는 최근 외부승단심사에서 공인 4단으로 

승단했고,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1963년 개인전 우승경험과 1965년, 1966년 단체전 우승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수련을 지도해왔다.

교수 검우회는 매주 화요일 3시에 7호관 1층 수련실에 모여 체력 증진과 정신수양에 매진하고 있다. 

숙련도와 상관없이 검도에 관심이 있는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교수 

검우회는 수련 기간이 긴 교수들을 중심으로 외부 승단심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검우 회원 

모두가 초단 이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명망 있는 사범들을 초청하는 등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frontier

박현성 기자(heysteve@business.kaist.ac.kr)

예(禮)를 바탕으로 심신을 다스리다
교수 검우회(劍友會)

7호관 1층에 위치한 교수 검우회 수련실은 여느 모임과는 사뭇 다른 진지함이 무겁

게 느껴진다. 검우회 회원들은 연구와 강의로 바쁜 일정 가운데 검도를 하며 체력 

증진과 정신수양에 몰입하고 있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배혜려(학생일검회 회장, 

테크노 MBA 11학번), 차동완, 박광우, 유성재, 변석준, 

한인구 교수, 김태호 사범, 전광희 전무, 류충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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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좋다. 너무 그래서 속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약속을 실행하느라 상반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말이다. 책을 집필했다고 보내주거나 저자가 장황하게 책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알찬 책이 있다. 그런 책이 좋다. <리더를 위한 미술 

창의력 발전소>를 소개한다. 

‘Creativity’가 화두가 되면서 모두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런데 관심만으로는 쉽게 와 닿지 않는 영역이 ‘미술’ 

부분이다. 좋은 그림이라 하는데 왜 좋은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특히 추상이 대부분인 현대미술 영역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그 

뒤의 ‘스토리’들을 알고 나면 머리에서 ‘아하!’ 번뜩 스쳐간다. 그 

쾌감이 나의 ‘Creativity’를 자극한다. 사진을 찍어 놓은 듯해서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중세와 근세의 미술도 마찬가지이다. 

그림이 어떤 상황에서 그려졌는지,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등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무심히 지나치지 않게 된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지적 욕구를 자극한다. 

다독다독多讀多讀

KAIST 경영대학인 추천 도서
찬바람이 온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겨울, KAIST 경영대학인이 추천한 도서 다섯 권이 도착했다. 홍릉에서의 큰 배움을 

위해 잠시 여유로움을 접어 둔 학우들을 위해 경영대학인들이 추천한 ‘세상의 행복을 위한 지침서’ 다섯 권은 한겨울에 

한 줄기 햇살과도 같은 여유를 선물해줄 것이다.

21세기 리더는 미술관에서 진화한다!

이주헌 <리더를 위한 미술 창의력 발전소>

배보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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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앞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기에 ‘경영’이 

아닌 다른 영역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뭔가 경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조금 곁눈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혹은 쉽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위안, 아니 핑계가 될 수도 있겠다. 

작가 이주헌은 4년 전 KAIST 경영대학 경영자과정의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는데, 모두들 그의 강의를 무척 좋아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들어 보는 과정생들 작품에 대한 그의 평은 과히 일품이다. 

날카롭지만 밝고 긍정적이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게 정확하고 고무적이며 겸손하다. 미술을 전공하고 

평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그런데 

절대 드러나지 않아 편안하다. 이 책은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에 더하여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1부는 ‘생각’과 관련하여 

‘즐기는 것의 새로움을 꾀하라’로 설명하고 있으며, 2부는 ‘행동’을 

‘우리 모두는 어제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부제를 선택했다. 

3부는 ‘창조’와 관련된 작품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콘스탄티노플 

화파에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벨라스케스 그리고 다소 생소한 사소페라토, 브뢰겔, 조지프 라이트,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다. 물론 고흐, 모네, 피카소, 

마티스, 샤갈, 클림트, 칸딘스키, 달리, 마그리트, 워홀, 폴락, 저드 

그리고 백남준과 강익중의 작품도 등장한다. 다시 말해 ‘경영’과 

관련이 있는 작품들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외국은 물론이고 

한국작가들까지 모두 다루었다. 사전 지식이 있든 없든 읽기에 무리가 

없다. 흥미롭게 책장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추천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눈앞이 환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행복하신가요?”라는 물음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읽지 않아도 좋을 책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지키고 있는데다, 국가행복지수는 103위로 매우 

낮다(쓰지 신이치 <행복의 경제학>). 이 책에 등장하는 1930년대 

미국인들은 지나친 경쟁과 성과주의에 지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마치 현대 한국인들을 보는 듯하다. 러셀은 경쟁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에만 급급한 사람들을 ‘현대판 공룡’에 비유하며 

지나친 경쟁이 야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물론 경쟁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 행복한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러셀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행복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가 

문제라고 말한다. 일정한 시점까지는 

돈(경제적 성공)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으나, 성공은 행복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희생한다면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셈이라는 

것이다. 그 밖에도 행복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권태, 걱정, 질투, 

죄의식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책의 절반 

분량을 차지하는 ‘행복이 당신 곁을 

떠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나면, 

다음 챕터인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의 가치는 행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인생 최고의 화두는 바로 행복이 아닐까 싶다. 자기계발이나 

처세술을 다룬 서적을 읽기보다 올 겨울 이 책과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 소득과 같은 경제 성장 지표가 과연 인류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성장 중심의 경제 모델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수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E.F.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저자는 책에서 경제 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실현할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하고 성장지상주의가 일으킬 

대규모화, 자원 낭비, 인간 소외에 대해 경계한다. 즉 성장지상주의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필연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이 

인생 최대의 화두, 행복해지기!

버트런드 러셀 <행복의 정복>

심은혜(도서관 사서)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E.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김용식(경영공학 석사 11학번)

현대미술은 
왜 좋은 
그림인지 
이해가 안 될 
때까 많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려졌는지,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등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머리에서 
‘아하!’
번뜩 
스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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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인간은 기술에 종속되고 행복의 본질에서 점차 밀려나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권한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길은 근대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을 최대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경제 규모를 유지하여 각각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속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경제 모델을 가능하게 할 도구로 중간 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1973년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난제들, 금융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 등의 이슈와 이를 해결하는 

데에 주류 경제학이 보여준 맹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의 부제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라는 화두는 분명히 KAIST 경영대학 

학우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세계 경제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포브스>지의 발행인이자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브 포브스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와 동일한 생각을 갖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단호하게 자본주의의 

강력함을 주장하고 있다.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위기까지 금융시장은 확실한 회복기 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기를 가져왔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금융권의 문제가 유발한 경기침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은 근래의 세계 

경기침체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유시장 비판가들은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해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고 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기적 안목이 아닌 단기적 실적에 치우쳐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들에게 돌아가며 금융 회사는 성과급 

파티를 벌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칼에 반박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기능을 방해해 재앙을 불러 

온’ 정부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야 하는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 무조건 옳은 것은 없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정도의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고객과의 

신뢰도 중요시해야 한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성숙,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자본주의보다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진정한 자본주의가 완성되길 바란다.

나는 제 한 몸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오늘을 산다. 그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신조로 내 

주위의 안정, 진실함, 행복을 추구하는 

소인의 자세로 오늘을 임한다.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어떻게 

인생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책자가 되어준다. 저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최대 70년에 가까운 

추적 연구 끝에 완성한 이 책은 행복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주관적인 

행복에 꼭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논하지는 않았다. 이 책의 특징은 

실제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돈, 명예, 학벌과 같은 기성 

사회에서의 가치가 꼭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점에 있다. 

그리고 정체성 확립부터 방어기제까지 

7가지 행복의 조건 중 절반 이상을 50대 

이전에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행복한 여생을 보내지 못했다는 

증거를 통해 저자가 선정한 행복의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책은 이런 방식으로 20년 뒤의 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덕목을 구체화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필자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인생도 여행이나 마찬가지다. 여행이 다 끝나갈 무렵, 피로에 

지쳐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겠지만, 시작점에 서 있을 때보다는 

목적지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다.” frontier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자본주의를 위하여
스티브 포브스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김민선(경영공학 석사 10학번)

7가지 행복의 조건, 
당신은 몇 가지나 갖추고 있나요?

조지 베일런트 <행복의 조건>

이현규(<Frontier> 학생기자)

인생도 
여행이나 
마찬가지다. 
여행이 다 
끝나갈 무렵, 
피로에 지쳐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지
겠지만, 
시작점에 
서 있을 
때보다는 
목적지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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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coming Day

지난 11월 3일 연중 최대 규모의 경영대학 총 동문 행사인 ‘홈커밍데이’가 서울 홍릉캠퍼스 최종현 

홀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경영과학과 17기의 졸업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써, EBS 

화제의 프로그램 ‘대한민국 성공시대’의 MC 오종철 씨가 사회자를 맡아 행사 전반을 진행했다. 

총 2부로 구성된 본 행사는 1부의 총회 및 기념식과 2부의 가수 김범수의 특별 무대로 3시간 동안 

알차게 꾸며졌다. 이 날 참석한 동문은 각 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약 94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올해의 동문상’에 김대훈 LG CNS 대표이사 수상

해마다 각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산업의 발전을 일으키고 학교의 이름을 높인 동문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동문상’은 LG CNS 대표이사 김대훈 동문(산업공학 석사)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대훈 동문은 컨설팅, R&D, 공공, 금융 사업 분야 등을 거친 IT서비스 전문경영자로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 Information Industries; www.fkii.or.kr)의 

12대 회장을 역임 중에 있기도 하다. 이병태 학장은 “국내 IT 산업을 리드하는 최고경영자로서 

스마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며 국가와 모교의 위상을 높였기에 

올해의 동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훈 동문은 2012년 새롭게 구성될 13대 동문회장으로서 

경영대학의 동문 네트워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를 나눴던 시간 

2011년 홈커밍데이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경영대학 총학생회 주최의 대표 행사인 

가을축제(Autumn Festival)가 같은 날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부 순서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모든 재학생들이 동문 행사에 참여해 동문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고 함께 공연을 즐기며 

보다 끈끈한 시간을 가졌다. 11대 총학생회장 김동웅 학우(테크노 MBA 11학번)는 “동문 

선배들과 함께하는 재학생 행사라서 ‘축제’의 의미가 더욱 실감난다”며, “향후에도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올해 행사에도 동문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다. 에코프론티어 대표이사 정해봉 동문(경영과학 9기)과 EMBA 동문회의 기부금 쾌척이 

있었고, 웅진코웨이 대표이사 홍준기 동문(TMBA 1기)의 홈커밍데이 후원으로 더욱 풍성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가오는 신년에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한 동문회의 활성화와 발전, 

나눔의 소식을 기대해 본다. frontier

최안나 기자(annachoi@business.kaist.ac.kr)

재학생과 함께한 

동문 
파워네트워킹 

KAIST 경영대학 동문회 구성은 KAIST 경영 

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경영 

분야 비학위 과정을 이수한 동문을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KAIST 경영대학 교수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신년 교례회(1월), 분기별 조찬 

세미나(3, 6 ,9월 예정), 총 동문 홈커밍데이(11월) 

등 동문 행사 개최를 통하여 경영대학 동문 및 동문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business.kaist.ac.kr/alumni)에서 

찾아볼 수 있다.

KAIST 경영대학 

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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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  총동문 송년의 밤

지난 12월 10일(토) 저녁 EMBA 총동문 송년의 밤은 재학생과 동문, 교수진 등 EMBA 가족 

모두가 하나 된 자리였다. 막강 동문들의 뜨거운 참석 열기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병태 

학장의 환영사와 함께 본격적인 순서가 시작되었다. 

총동창회 2대 회장단 출범

이날 행사 중에는 EMBA 총동창회 총회가 개최되어 총동창회 임원진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총동창회를 새로이 출범시키고 한 해 동안 이끌어온 1대 총동창회장단은 회장 김준식 소장(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감회 가득한 이임사를 뒤로 한 채, 2대 회장단에 배턴을 넘겨주었다. 2대 회장단은 

회장 고재호 부사장(대우조선해양), 수석부회장 허용수 전무(GS), 총무 조남웅 지점장(KT&G), 

재정 유호석 부문장(매일유업)으로 구성되었다. 고재호 신임회장은 “일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고 있지만 EMBA 총동창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유의 위트 넘치는 각오를 전했다.  

Focus on EMBA

해마다 EMBA 총동문 송년의 밤에서는 재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특별 무대를 빼놓을 수 없다. 

공부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KAIST EMBA에서 일년을 보낸 1년차 재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바빴던 

지난 시간을 “EMBA 喜.怒.哀.樂.”의 유머로 승화시켜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다. 2년차 재학생들의 

핸드벨 공연 “Jingle Bell”에서는 수업 후 저녁식사도 미룬 채 연습에 몰두했던 아름다운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어진 송년 콘서트 “The Ballad”는 가수 변진섭의 수많은 히트곡들을 한 

목소리로 부르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아련한 추억들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이었다.

이번 행사는 총동문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지나온 시간을 격려하고 새로운 

해를 앞둔 다짐을 나누는 따뜻하면서도 훈훈한 시간이었다. 총동창회의 든든한 지원 아래, 도전과 

열정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갈 EMBA 가족의 2012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Executive MBA 총동문회 

2004년 개설된 KAIST Executive MBA는 금/토 주말 MBA 과정으로 대부분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핵심 중견관리자와 임원으로 구성된다. 2010년 출범한 EMBA 총동창회는 올해로 3주년을 

맞이했다. 국내 유수 기업의 임원들이 포진한 동문 네트워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총동문 

골프대회(10월), 송년의 밤(12월) 등 총동문이 함께 하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frontier

황신혜 기자(misslove@business.kaist.ac.kr)

배려와 다짐, 
EMBA

EMBA 1기 동문 여러분께서(대우정보시스템 조욱성 대표이사, CJ 조성형 부사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김준식 소장, 한국투자증권 김종승 상무, 대우조선해양 이상우 상무) EMBA 및 

KAIST 경영대학을 응원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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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AIM・AIC  총동문회 ‘송년의 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ATM과정 

지난 12월 9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AIST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총동문 송년의 밤은 문화 혁신의 분위기가 넘쳤다. 각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내가 ATM 가수다”라는 타이틀로 바쁜 일상 중에 갈고 닦은 끼를 발산, 형식적인 

행사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경연의 시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범홍(㈜GHP 대표, 14기) 

동문이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를, 손영돈(㈜KEY PRIME SOLUTION 대표, 13기) 동문은 

슈퍼맨으로 분장하여 록밴드 노라조의 ‘슈퍼맨’을 열창했으며, 권순철(㈜KT 상무, 16기) 동문 외 

4인으로 구성된 ‘슈퍼 시니어’팀은 여성 아이돌 그룹 오렌지 캬라멜의 ‘아잉’을 분장과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한편 이번 경연에는 MBC ‘나는 가수다’의 문자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인포뱅크㈜가 실시간 문자 투표 서비스를 협찬으로 제공하여 실감나는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ATM 동문회장 김춘호(㈜원텔 대표이사, 5기) 동문은 “동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더욱 신나고 즐거운 무대였다”고 이날 행사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내 대표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답게 송년회 문화를 파격적으로 제시한 ATM 과정 동문파워의 확산과 2012년 

활약을 기대해 본다.

사랑과 나눔이 깃든 AIM과정 

12월 1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1년 최고경영자과정(AIM) 총동문 

송년의 밤은 ‘사랑과 나눔’을 테마로 개최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던 ‘KAIST AIM 

최고경영대상’ 수상의 영예는 △금융 부문 조준희(기업은행장, 26기) 동문 △제조 부문 

최윤길(성주음향 대표이사, 32기) 동문, 나연섭(써멀마스터 대표이사, 23기) 동문에게 돌아갔다. 

특히 사상 첫 공채 출신으로 행장 취임 일주년을 맞이한 조준희 동문은 수상소감을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 정신을 강조하여 따뜻한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싶다”며,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행복한 은행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도 밝혔다. 최윤길 동문과 나연섭 동문은 각각 스피커 및 

냉동기 수출업체의 창업자이자 CEO로 독보적 기술과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대표 

수출주자로서, “더 열심히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상을 받겠다”고 전하며 기쁨을 나눴다. 

한편 이날 송년 행사는 ‘사랑과 나눔’ 테마답게 동문회에서 마련한 성금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에 

전달했다. 성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도약을 위한 화음 AIC 과정 

최고컨설턴트과정(AIC)에 있어 2011년은 특별한 해였다. 경영대학의 대표적인 중견관리자 

교육과정으로써 2001년 과정 개설 이래 1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지난 12월 13일 경영대학 

내 아트리움에서 진행된 송년회는 AIC 과정의 더욱 단단해진 결속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AIC 과정의 창립 멤버이자 책임교수로서 지난 10년 간 헌신적인 과정 운영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변정주 교수(現 책임교수)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어 그 뜻을 더했다. 이어진 

‘송년콘서트’에서는 국내 최정상 아카펠라 그룹인 메이트리가 함께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동문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 한편 이번 송년회는 각 기 동문들의 정성 가득한 협찬이 이어지면서 경품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AIC 총동문의 화합과 결속이 총동문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향후 AIC 과정과 경영대학 발전에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frontier

정리. 최안나 기자(annachoi@business.kaist.ac.kr)

 경영자과정의 
‘참여, 나눔, 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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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마지막 날을 
함께한 
따뜻한 사람들, 

밥퍼 봉사활동

2011년을 보내며

KAIST 경영대학은 매년 12월 초 ‘자선 바자와 경매’ 행사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방한복, 

겨울 내의 등을 선물했다. 올해는 ‘성금 모금’으로 조성된 600만 원의 기금으로 목도리 

800개를 준비해 40여 명의 경영대학 식구들이 ‘밥퍼’ 공동체를 방문해 함께 연말을 

따뜻하게 마무리 했다.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KAIST 경영대학인들이 언 손을 호호 불며 ‘밥퍼’ 공동체로 

모였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된 KAIST 경영대학의 연말 밥퍼 봉사활동. 상황이 열악한 

구호단체들이 많이 있으나 ‘밥퍼’ 공동체는 그 역사 때문인지 입소문이 많이 나서 평상시에는 

봉사를 하려고 해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년 마지막 날은 

봉사자가 거의 없는 상황. 그래서 해마다 마지막 날 찾아가 봉사하며 작은 연말 선물을 

나누는 KAIST 식구들은 이제 ‘밥퍼’ 공동체와 한식구나 다름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남을 돕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위안과 위로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밥퍼 봉사활동은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동웅(학생회장 / 테크노 MBA 11학번)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다른 KAIST 경영대학의 동문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식사임에도 양질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매일 봉사하시는 분들도 활기차게 봉사해서 좋았다. 

생각보다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 같다.

- 이백헌(경영공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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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울게 할까? 

직장인일 때는 돈으로, 학생일 때는 몸으로! 2011년의 

마지막 날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의 따뜻한 나눔으로 노곤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이보람(테크노 MBA 11학번)

실제로 난 ‘반찬퍼’ 활동을 했다. 2시간 가까이 식판에 

반찬을 올리며 한 끼 식사의 위대함을 느낀다. ‘밥퍼’, ‘국퍼’ 

그리고 더 힘든 ‘설거지’를 하신 학생, 교수, 직원 분들과 

짧게나마 같은 경험을 공유해 동지애(?)가 느껴진다. 너무 

오버인가? 올해는 더 많은 분들과 동지애를 느꼈으면….

- 이수정(경영자과정지원실장)

봉사 단체에서 일하시는 간사들은 우리와는 달랐다. 특히 성품이 참 남달랐다. 싱글싱글 웃고 

다니지만 강단이 있었고, 서글서글해서 마냥 받아줄 것 같았지만 단호함이 있었다. 부드러운 것 

같았지만 냉철함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이복녀 간사님은 친절하게 맞아주고 

씩씩하게 일을 처리하는 듯 했지만 왠지 눈매에 단호함이 묻어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준비해간 목도리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떼를 쓰는 나이 지긋한 노숙자를 달래고, 

야단치는 모습에서 젊은 그녀이지만 이 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존재함을 읽었다. 곧 뺏기라도 

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던 노숙자는 그녀가 등장해서 야단을 치자 바로 누그러졌다.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후환이 두려워 나는 한걸음 물러서 있었는데 말이다.  

밥을 제공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 밥을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에게 

교수님 한 분이 당신 것을 주었다. 그러자 남자 간사님이 얼른 오더니 안 된다고 단호하게 

야단을 쳤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었다. 

처음에는 찔끔했지만 바로 이해가 되었다. 어쩌다 한 번 봉사를 한다고 와서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깨어 놓으면 뒤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맞는 얘기다. 그 원칙을 지키려 애썼던 

간사님의 그 동안 노고가 떠올랐다.  

늘 싱글싱글 웃는 젊은 간사는 주로 무거운 물건 배달을 담당하는 분이다. 그는 마냥 사람을 

좋아하는 성품을 가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찍은 사진을 꼭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보내 준다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보내 주었다고 서운해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다. 

이 세분이 큰 에너지를 주었다. 이 일을 4년째 진행하고 있는 김영걸 교수님도 정나래 씨도 

세분 간사들처럼 성품이 남다르다. 우리 부서 업무기에 참석하게 된 나는 반성 또 반성했다. 

- 이지선(대외협력실)

해마다 
마지막 날 
찾아가 
봉사하며 
작은 연말 
선물을 
나누는 
KAIST 
식구들은 
이제 ‘밥퍼’ 
공동체와 
한식구나 
다름없다.
따뜻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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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은 여러분께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주신 소중한 정성을 경영학 연구와 인재양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CMS를 이용하시면 월정액으로 부담 없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동문•발전기금 문의: KAIST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정나래(T. 02-958-3082, nrjung@business.kaist.ac.kr)

KAIST 경영대학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맥쿼리  

㈜코람코자산신탁  

신한은행

박사과정 후원기금

박찬호  김덕표  주동욱  박계신  정희국 

황성구

장학기금

이규성(코람코 자산신탁 회장, 

KAIST 경영대학 교수)

일반기금

주주현  한주훈  한상철  추규정  임효만

동문회기금

임종순(KAIST 경영대학 교수)

▶ EEWS 3기

김영진  김웅철  김창구  박성호  박준홍 

유연철  이경전  이영훈  이창우  이홍금 

최창원

▶ EEWS 4기

윤종천  양대우  고태혁  강호철  국광호 

김경욱  김선민  김시현  박경희  박주환 

백인근  오관준  오병주  유순태  이승룡 

정민식  정영철  최규성 

▶ EMBA 6기

강청운  강평훈  권석천  김주강  김관형 

김광성  김대규  김상백  김영호  김우태 

김일훈  김한섭  김현숙  남민우  문성훈 

박경희  박병군  박순용  박철우  백형규 

서동수  서정화  오승건  오재석  우준환 

유병래  윤원균  이경태  이민형  이원호 

채상윤  홍지중

▶ ATM 16기

권석일  권순철  김순모  김영섭  김영태 

김옥현  김준식  김진희  박영현  백정기 

송현종  심재범  오형관  윤승욱  이길수 

이수진  이효건  정은아  정일영  정재민 

조희경  채동일  최용주  한동철  한상진 

허주엽  황순기  황인수

▶ ATM 17기

고진웅  구경모  길기철  김기곤  김대환 

김덕표  김명석  김미영  김병삼  김영관 

김재억  류영렬  민병훈  박보현  박형근 

박호진  서춘석  안상근  안효복  유홍무 

이성진  이원식  이종빈  장상훈  장영민 

장영욱  진재희  최중희  최진성  현재영 

▶ AIM 33기

강태환  고광철  김영표  김용범  김용환 

김재진  김정기  김정태  김춘경  김태우 

김형종  박경림  박관민  박광배  박이수 

박종한  박주진  방주완  선진영  신수정 

신종현  안상철  안승배  오은선  윤천욱 

윤춘성  이상원  이수영  이영석  이옥원 

이재길  이종휘  이주홍  정승수  정영민 

정장식  정희국  조상명  주정대  최재을 

허준열  홍성현  홍승완  황양연

▶ AIM 34기

강문현  강보영  곽상용  권흠삼  김광배 

김영기  김원환  김재우  김현준  노영준 

류봉선  박정호  변정일  소병세  송영권 

심찬섭  안계상  원덕주  유석흥  유승현 

유영성  이규형  이근활  이상훈  이성락 

이응세  이찬우  장윤정  장해일  정정배 

정철동  제남수  조성하  차영언  차인덕 

최영규  최영초  최윤석  최창영  한경림 

허주진  현광헌

▶ 경영과학 17기

곽세현  김용건  김재식  김종우  박성기 

이병헌  이상권  이상호  이재희  정경진 

조용철  조주항  주영진  한종섭  허성무

<KAIST 경영대학 Research Sponsorship Fund> 
AIM 23기/ATM17기 김덕표 동문 (㈜앤비젼 대표이사)

KAIST 경영대학에 몸담았던 기간은 짧았지만 저의 

인생에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KAIST 경영대학에서 얻은 원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추억들이 앞으로도 저의 가슴 속에 등불처럼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 KAIST 경영대학을 

통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들에게 또 하나의 

등불로 켜지길 바랍니다.

<수료 기념 Fund> AIM 34기 

KAIST 경영대학을 통해 만난 인생 선후배님들(교수님 포함)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무엇보다 제겐 소중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KAIST 

경영대학에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AIM 34기 원우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

- 총무 장윤정 동문(법무법인 서정 변호사(파트너)) 

<KAIST 경영대학 Research Sponsorship Fund>
AIM 33기 정희국 동문 (㈜태방파텍 대표이사)

그냥 작은 표시만 한 것인데 이렇게 감동 수준(!)으로 

받아주시니 쑥스럽습니다. AIM은 저에게는 적지 않은 

나이에 맞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지식경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열린 마음과 넓은 혜안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기부가 국가적 인재를 

키우는데 티끌만큼의 도움이 된다면 좋겠고 앞으로도 

능력 닿는 대로 봉사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Homecoming 기념 Fund> 경영과학 17기

국민과 국가의 혜택을 받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키워주고, 

가르쳐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경영과학과 17기가 함께 뜻을 모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KAIST 경영대학의 발전과 후배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대표 박성기 동문(서미트파트너스 대표이사)

기업 
기부

개인 
기부

단체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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